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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임신부  626-215-7224 

전교수녀  213-804-9151 

평협회장  310-408-1443 

연령회장  310-749-8942 

사 무 실  310-326-4350 

주일미사 

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

평일미사 

월,화 미사없음 

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

가족미사  오전 9시 30분 목,금 오전 9시 30분 

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

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

   그렇다. 우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면 아득히 먼 데를 그

리게 된다. 종각에서 울려나와 저 지평 너머 사방으로 무

한히 퍼질 때면 우리의 그리운 마음도 종소리 따라 멀리

멀리 떠난다. 그러다가도 이 그리움이, 하늘과 땅이 닿는 

저 푸른 지평 너머에서가 아니라,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

채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. 

   산 위에 있는 성당 종소리가 고을로 울려 퍼져 내려가

거나 푸른 하늘로 올라갈 때면 가슴 속이 온통 시원해지

고 생각보다 넓음을 느끼게 된다. 때로는 종소리가 먼 숲

속에서부터 어스름한 녹색 적막을 뚫고 아득히 멀리 들

려오면 오래 잠자던 것이 다 깬다. 벌써 잊었던 것이 다

시 떠올라 문득 일어서서 귀를 기울이면서 “저것이 무엇

이었지 – 무엇이더라” 하고 생각에 잠기곤 한다. 

   그럴 때면 아득히 멀고 넓은 세상을 느낄 수 있다. 영

혼이 날개를 활짝 편 듯, 저 멀리까지 가닿을듯, 무한에

서 오는 아득한 부름에 대답하는 듯 느껴진다. 

   종소리는 말한다. “세상은 이렇게 넓단다. – 이렇게 

그리움에 차 있단다 – 하느님은 부르신단다 – 하느님 

안에만 평온이 있단다.” 

   “주님, 제 영혼은 이 세상보다도 넓습니다. 또 그 갈망

은 그 어느 골짜기보다도 깊습니다. 그리고 그 그리움은 

저 멀리 삭아가는 종소리보다도 아픕니다. 주님, 오직 당

신만이 제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. 당신만이 …” 

종 (2) 

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 
 

◎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시편 110, 1. 2. 3. 4) 

○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. “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 

   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,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.” ◎ 

○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. “너의 원 

    수들을 다스려라.” ◎ 

○ 네 권능의 날에,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. 거룩한 빛, 새벽 품 

    에서, 나는 너를 낳았노라. ◎ 

○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. “멜키체덱과 같 

    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.” ◎ 

◎ You are a priest for ever, in the line of Melchizedek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Psalm 110:1, 2, 3, 4) 

○ The LORD said to my Lord: "Sit at my right hand till  

   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." ◎ 

○ The scepter of your power the LORD will stretch forth 

    from Zion: "Rule in the midst of your enemies." ◎ 

○ "Yours is princely power in the day of your birth, in  

    holy splendor; before the daystar, like the dew, I have  

    begotten you." ◎ 

○ The LORD has sworn, and he will not repent: "You are  

    a priest forever, according to the order of  Melchize- 

    dek." ◎ 

사무실 업무시간 

월,화,토 휴무 

수,목,금 8:30am - 12:30pm 

주일 8:30am - 12:30pm 

입당 : 164       파견 : 163 



 

본당 소식 

▶ 반장 월례모임  

   일시 : 6월 22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장소 : 성전 

 

 ▶ Sisters of the Pious Schools 선교후원  

   인도 오디샤 지역에 위치한 Sisters of the Pious Schools는 

   가난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복음선포와 교육선교를 수 

   행하는 국제 수도회입니다.  

   다음 주일(6월 28일—29일), 인도에서 선교 중인 로즈마리  

   수녀님이 본당을 방문하여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주시며, 

   수도원건립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. 

   모인 후원금은 LA대교구 선교국을 통해 전달됩니다.  

   기도와 따뜻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. 

 

 ▶ 평화의 모후 성전 건축 기금 모금 올리브유 판매  

   얼바인 평화의 모후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을 위하여 엑스 

   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(바티칸 공식 인증)을 판매합니다. 

   이 제품은 2025년 희년을 기념하여 고(故) 성 프란치스코 

   교황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올리브 오일입니다.   

   금액 : 2병 1세트 $ 70 

   문의 : M.E. 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☎ 310-404-1607  

 

     

     

      

 

 

 

 

    

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

 

 

 

  

          

  

우리들의 정성 

▶ 2025년 희년(Jubilee) 캠페인 

   1)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

   2)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

   3)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

 

▶ 백삼위 골프 동호회 친선 토너먼트 

   일시 : 6월 28일(토), 오전 9시 30분 

   장소 : Rio hondo Golf Club 

   참가인원 : 선착순 28명  

   문의 : 김철민 요한 ☎ 310-740-1502 

 

▶ 25-2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안내 (개학일 변경) 

   등록기간 : 8월 3일(주일) - 17일(주일) 

   등록시간 : 오전 9시 30분 가족미사 후 - 오전 11시 

   등록장소 : 주일학교 교무실 (직접 등록만 가능) 

   등록요건 : 꾸준한 미사참석, 학부모 주일학교 봉사 

    * 개학일 : 9월 7일(주일) 

   문의 : 교장 송현지 레이첼 ☎ 310-658-4489 

 

 

 

   

 

            

 

 

 

    

 

             

     

교 무 금  $    5,290.00  

주일헌금  $    2,657.00  

 $      476.00  

합      계  $    8,423.00  

구명선 김상근 김성택 김원모 김원호 김재희 김찬구 

문상헌 박건양 박순자 박완철 박정병 손세호 송기철 

송인선 신순철 오수인 유중수 윤선희 이일길 이주창 

정명훈 정일선 최상만 최승진 한인조   


